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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라인 / 기획 의도

	대치동의 정점에서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를 연기하던 마흔셋의 안미래는, 정전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스친 서른일곱 살의 피부과 부원장 유진희와 반복되는 인연으로 얽히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 여자'로서의 자신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

《대치동에 미래가 없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계급화된 상류층 공간인 대치동을 배경으로, 완벽해 보이는 결혼·육아·사교의 이면에 감춰진 한 여성의 정서적 결핍을 그린다.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정면으로 다루지만 목적은 선정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여성이 왜 스스로를 잃어갔는지, 다시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다는 욕망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지를 섬세하게 따라간다.

	작품 소개

	대치동 최상류층 사모 안미래는 성공한 남편과 두 아이를 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메말라 있다. 정전된 엘리베이터에서 피부과 부원장 유진희를 만난 뒤 반복되는 인연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마주하게 된다. 대치동 특유의 교육열, 학부모 사회의 계급 구조, 상류층 사교 모임의 위선 등 생생한 디테일을 통해 장르물로서의 몰입감과 사회적 관찰이라는 재미를 함께 제공한다.

	캐릭터 소개

	안미래 (43) — 도곡동 하이팰리스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대치동 최상류층 사모. 과거 뉴욕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어시스턴트로 일했으나 결혼과 함께 그 삶을 내려놓았다. 17년째 이어온 결혼 생활 속에서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를 연기해왔지만, 유진희를 만난 뒤 억눌러온 감정과 정체성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유진희 (37) — '월드베스트피부과' 부원장. 젠틀하고 성실하고 우아한 성품의 완벽주의자. 정전된 엘리베이터에서 미래를 처음 만난 뒤 자꾸만 반복되는 우연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그녀에게 끌린다.

박성웅 (51) — 안미래의 남편.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소유욕이 강하고 통제적인 면모가 있으나 악랄하거나 계산적인 인물은 아니다. 결혼 후 미래의 숨겨진 과거(출생의 비밀, 새아버지의 추행을 피해 유학을 떠났던 상처, 재산 증여 대상에서 배제된 사실)를 알게 되며 차갑게 식어버렸고, 뒤늦게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지만 이미 늦었다.

정례 — 미래의 가사도우미. 미래가 어릴 때부터 곁을 지켜온 사실상의 대리모 같은 존재.

제시카(수아, 43) — 미래의 40년 지기 친구. 뉴욕 거주. 거침없고 솔직한 성격으로 미래의 억눌린 감정을 가장 먼저 꿰뚫어 본다.

김수연 — 유진희의 형수이자 미래의 이웃.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모른 채 자꾸만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

최수진 — 미래의 이웃이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순수한 성격의 친구. 훗날 미래와 진희의 관계를 알게 되는 유일한 인물이 될 예정.

조민희 — 유진희에게 소개팅으로 이어진 상대. 완벽한 조건을 갖췄지만 진희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줄거리(구체적으로)

	[기] 대치동 하이팰리스 펜트하우스에 사는 안미래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공한 사업가 남편 박성웅, 두 아이,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와 사교 생활까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서적으로 철저히 방치된 17년간의 결혼 생활이 있다. 어느 날 저녁, 미래는 파티장을 나서다 정전된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그 안에서 낯선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에 의지해 공포를 견뎌낸다.

[승] 그 남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자 피부과 부원장 유진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두 사람은 조깅 중 사고, 병원 진료, 우연한 재회를 거듭하며 점점 서로를 의식하게 된다. 미래는 대치동 학부모 사회의 위선과 경쟁, 겉으로만 완벽한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한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만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서서히 자각한다. 반면 유진희는 냉철한 의사로서의 자신과, 미래 앞에서만 무너지는 한 남자로서의 자신 사이에서 점점 통제력을 잃어간다.

[전] 두 사람의 관계는 사소한 호의와 우연으로 시작되지만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진다. 한편 박성웅은 결혼 후 알게 된 미래의 숨겨진 과거로 인해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뒤늦게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며 미래와 유진희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다. 두 사람을 둘러싼 이웃과 가족들은 아직 진실을 알지 못하고, 두 사람의 감정은 임계점에 다다른다.

[결] 현재 75화까지 연재된 상태이며, 이후 서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낼 균열과 그로 인해 흔들리는 각자의 삶, 그리고 안미래라는 한 인간이 되찾아가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결말의 구체적인 방향은 집필 과정에서 확정해나가고 있다.


